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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 목소리 톤이 무의식

적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미디어‘보디랭귀지프로젝트닷컴’은 최근 캐

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음성학 교수 폴 프래카로(Paul J. 

Fraccaro)의 연구 결과를 전했다.

프래카로 교수는 45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해 호

감 가는 남성과 호감 가지 않는 남성에게 음성 메시지

를 보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성들은 호감 갔던 남성들

에 높고 가냘픈 목소리 톤을 내며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프래카로 교수는“여성 참가자들이 호감 있는 남성들

에게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했다.”며“여성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성적 신호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이성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목소리가 변하기는 남성도 마

찬가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도 매력적인 이성

을 보면 목소리가 더 굵고 낮아진다. 이는 남성들이 무의

식적으로 여성에게 묵직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2. 젊을수록 데이트 상대 ‘교육 수준’ 본다.

데이팅 앱에서 파트너를 찾을 때 상대방의 교육수준

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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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았다. 특히 가임기가 절정에 달한 30세 미만 여

성은 최소한 자신과 같거나 더 높은 교육 수준의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30세의 청년층은 중장년층과 비교

할 때 상대방의 교육수준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이를 먹

으면서 교육 수준에 대한 관심은 남녀 모두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으나, 남성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거꾸로 교

육 수준에 대해 여성보다 까다롭게 따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티븐 와이트 박사는“온라인 데이팅 앱의 특성상 18

세에서 8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규격

화된 조건들을 근거로 짝을 탐색하는 생생한 행태를 관

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상대 남성을 까다롭게 고

른 여성이 적자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라며“다양한 문

화권에서 교육 수준은 사회적 지위나 지적 능력을 평가

하는 지표로 오랜 기간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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